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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형 장학금 특례모집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에 오카야마시에서는 고교생 등의 지급형(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한 세대를 특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교생 등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이나 졸업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성적 요건을 두지 않는 변제 불필요한 지급(급부) 제도로서 금년도에 

새롭게 창설한 것입니다.  

이미 7월부터 9월까지 모집을 실시해 762명의 지급을 결정했으며 연간  

60,000엔(통신제는 37,000엔)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어 재취

업 활동 중이지만 전망이 서지 않는다', '직장이 몇 달이나 휴업 중이라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폐업했다' 등 가계상황이 급변한 분

들의 상담이 담당부서로 밀려들고 있어 이런 분들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원래는 전년 소득 기준, 시민세 소득 비율 비과세 세대가 대상입니다만, 특

례로 금년의 소득 전망이 시민세 소득비율 비과세에 해당(예상) 세대에 대해서

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 조치는 금년도로 한정한 것입니다만, 이번에 대상이 되는 세대는 내

년도에 비과세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 가능할 것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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